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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격차에 관한 선동적인 정치 수사어           16-07-16
우리가 자주 듣는 선동적인 정치 수사어가  있습니다. “최고 1%의 고수입자들이  부를 다 거두어 간다.”입니다. 이런 선동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들어 온 국민들은 그런 수사어가 진실인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싱크 탱크인 도시 지역 연구소 (Urban Institute)의 경제학자인 스티픈 로즈 (Stephen Rose)씨는 미국의 수입계층을  다섯 층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0-$29,999의 수입층을 빈곤층, $30,000 - $49,999 을  저 중간층, $50,000 - $99,999 를  중간 층, $100,000 - $349,999 를 상 중간층, $350,000 이상을 상층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계층의 수입 변동 상황을 1979년부터 2014년까지의 35년의  기간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수입변동 상황은 위에서 말씀드린 부자들만 돈을 다 벌어간다는 선동 문구와는 달랐습니다.  그 발견한 상황은 미 국민들은 빈곤층으로부터 더 나은 부유층으로 
광범위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이 더 부유 층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동은  $100,000 -$349,999 수입 층 즉 상 중간층이 놀랄 만치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층은 1979년에는 전체 인구의 12.9%였는 데 2014년에는 29.4%로 증가했습니다.  다시말하면 1979년에는 미국인 8명 중 한 명이 이런 상 중간층이었는데 2014년에는 4명 중 한 명꼴로 증가한 것입니다.  상층으로 분류된 $350,000 이상의 계층은 1979년에 0.1%였는데 2014년에는 1.8%로 증가했습니다.  상 중간층과 부유층을 합치면  미국인구의 1/3 이상이 일 년에 $100,000 이상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상 중간 계층에 속하는 인구는 대폭 증가했고  연 수입 $29,999 이하의 빈곤 층은 1979년에 24.3%였지만 이계층의 인구가 2014년에는 19.8%로 감소했습니다.  하 중간 계층 즉 연수입 $30,000 - $49,999 인  인구는  같은 기간에 23.9%로부터 17.1%로 감소했습니다.  연수입 $50,000-$99,999 인  중간 계층의 인구는 35년 만에 38.8%로부터 32%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은 빈곤으로부터 부유층으로 대폭 이동하고 있는 데 그중에서  부유층이 상향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계층보다 빠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익의 분배가 동등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는 말 할 수 있지만 최고 1%의 부유층이 부를 다 걷우어 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 1%의 부유층에는 대기업의 총수들, 고급 간부들,  인베스멘트 뱅커들,  천문학적인 수입을 벌고 있는 운동선수들, 여화 배우를 포함한 매체 스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 1%의 부자들의 연수입은  하위 1/5계층의 연수입보다 평균 51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미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을높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생활이 향상되어 가지만 그런 상향 현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뮤닉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콤론 교수는 대부분의 국민은 상층 고위층만을 처다보며 살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가 향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잘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선동자들은 위에 있는 부자들을 끌어내리자는 주장이지만 올바른 견해는 국민의 부를 더 높게 끌어 올리자는 주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끝
